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8. 30.(일) 11:00

 (지면) 2026. 8. 31.(월) 조간
배포 2026. 8. 28.(금) 오후

해수부, 폭풍해일에 강한 항만 만들기 위한 
설계실무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한다

 - 9월 10일(목), 서울서 폭풍해일 발생원리·수치모의 방법 등 실무중심교육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안･항만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실무자들의 
설계검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0일(목) 서울에서 폭풍해일* 전문교
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강한 바람과 저기압으로 인해 바다의 수면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태풍(열대성 저기압) 

내습 시 고파랑을 동반하여 주로 발생

  방파제와 부두 등 주요 항만시설물은 바다와 직접 맞닿아 있어 폭풍해일 
발생 시 해수위 상승과 이에 동반되는 고파랑으로 인한 배후지 침수나 구조물 
파손 등의 피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태풍 매미 내습(’03) 당시 최고 2.5m에 달하는 폭풍해일이 만조와 
겹치며 마산만 일대 배후지가 대규모로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며, 태풍 힌남노(’22) 내습 시에도 폭풍해일과 고조위가 중첩되어 
포항 해안가 및 형산강 유역에 심각한 범람과 침수 피해를 초래했다.
  따라서, 시설물 설계단계부터 폭풍해일의 위험수위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시설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설계실무자
들의 전문적인 수치해석 및 설계검토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은 항만 및 주변 해안시설 설계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폭풍해일을 주제로 ▲폭풍해일의 발생원리 및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이론교육, ▲기상자료와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폭풍해일고 산출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신청은 9월 8일(화)까지 항만협회 누리집(https://www.koreaports.kr) 
공지사항에 게시된 QR 또는 URL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교육생은
필요에 따라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개의 강의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습교육 참가자는 기상자료 및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볼 수 있도록 개인노트북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폭풍해일은 항만과 배후부지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설계단계에서의 정확한 수치예측과
철저한 사전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해안･항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항만국 책임자 과  장 손원권 (051-773-5950)

항만기술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균 (051-773-5951)



참고  폭풍해일 전문교육 개요

□ 개요

ㅇ (목적) 항만 및 주변 해안시설 설계시 검토하는 항목 중 하나인

폭풍해일에 대한 해안·항만 분야 실무자의 이해도 제고

ㅇ (대상) 해안·항만분야의 산·학·연·관 관련 실무자

ㅇ (일시/장소) 2026년 9월 10일(목) 13:00~17:00 /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 참가신청

ㅇ (사전등록) 2026년 9월 8일(화)까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현장 접수 가능)

□ 교육내용

ㅇ (주요 내용) 기후변화로 격상되고 있는 폭풍해일･고파랑에 대응하여 항만

시설물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위한실무자역량강화교육실시

    * 이론과 현장 실무를 접목한 2단계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 (이론) 폭풍해일의발생원리, 이상조위･고파랑특성및항만시설물영향검토

- (실습) 실제기상자료와수치해석프로그램을활용하여폭풍해일고산출

□ 교육장소


